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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인천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연대 시민, 노동자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3일

간 인천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걷는 것이 이 대행진의 목적이었어요. 연구소 상임활동가들도 행진에 함께했습

니다. 이 행진에 모인 사람들은 30도 가까운 더위를 견디고 내리는 비도 맞으며 걸었는데요. 이들이 행진에 

참여한 이유는 택시 업계 공짜 노동을 뿌리 뽑으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고

영기 택시노동자와 연대하는 행진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운수분회 사무장 고영기 택시노

동자는 지난 3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사무소 인근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

성을 시작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택시 운전 시간과 운행 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데,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 일하고도 그보다 훨씬 적은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

기 일쑤입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잇따른 고공농성으로,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

로 하는 법 개정이 2019년 이루어졌지만, 예외와 유예 조항으로 아직 전국적으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회사당 보유 면허 대수의 40%에 해당하는 노동자까지는 이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은 개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진 도착지가 청와대였던 이유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포괄임금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택시노동자 역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

하고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시간, 난폭 운전과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택시 노동자

들은 월급제가 이루어진 후에야 승객이 ‘사람’으로 보였다고 말합니다.

적정 시간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으며 건강을 보호받는 일, 택시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7월에는 더 많은 이들이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건강에 관심 두게 되길,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

는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